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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호는�평소�재료에�대한�관심이�많습니다.�아니�분명하게�말하자면,�재료와�사물�간의

불일치�내지는�뜻밖의�결합에�주목해�왔습니다.�그는�평범한�재료가�지닌�고유성에서�벗어

나�누구도�예상치�못한�“모호한�사물(Indefinite�Objects)”(2014년�개인전�제목)을�만들

어�사고의�전환을�꾀했습니다.�재료의�특성을�십분�활용하되,�재료와�사물�간의�오랜�관계

를�곧이곧대로�받아들이지만은�않았고,�오히려�이광호는�그�낡은�관계를�청산할�만큼이나

낯설고�일시적인�관계를�자신의�작업�내에서�지속적으로�주선해�왔습니다.�그가�자신의�조

부(祖⽗)로부터�영향을�받았다고�하는�이러한�사물의�디자인�방식은�그�대상에�대한�비일상

적�탈주와�일상적�균형을�오갑니다.�예컨대,�일상의�물건들을�주워�새로운�물건을�곧잘�만

드셨던�조부의�손재주를�물려받아,�이광호는�일상의�재료들에�매우�낯선�방식으로�접근하

여�이내�익숙해질�실용적인�물건들을�고안해냈습니다.

그런�의미에서,�이광호가�이번�브릴리언트�메모리즈�프로젝트에서�현대자동차�베라크루즈

의�시트로�여행용�캐리어를�제작한�작업은�그의�상상력과�작업�방식을�가늠케�합니다.�과거

에�해외�이민�경비를�마련하기�위해�자신의�자동차를�중고로�팔았던�누군가의�사연을�듣고,

작가는�바로�그�누군가를�위한�새로운�물건을�디자인하기�시작했습니다.�사연에�따르면,�자

신의�신체가�마치�주물�뜨듯�운전자석�시트에�깊은�자국을�남겼는데,�그것을�모르는�타인에

게�팔면서�시트를�갈아주지�못했던�게�마음에�걸렸던�모양입니다.�‘베라’라고�이름�붙인�자

신의�자동차를�회상하는�이에게�이광호는�그때의�베라크루즈를�찾아내�오래된�자동차�시트

로�직접�여행용�캐리어를�만들어�주었습니다.�이광호의�작품은�잃어버린�물건과의�뜻밖의

만남을�주선하면서,�동시에�신체의�흔적만큼이나�깊게�새겨진�한�개인의�기억(자동차�시트)

과�끊임없이�이동하는�개인의�사유(여행용�캐리어)를�동시에�환기시킵니다.�글�·�안소연

Luggage�·�Woven�Ba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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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�이민을�준비하는�과정에�있어,�답사�체류�비용을�마련하기�위해�오랜�친구�같은�차를

떠나보냈습니다.�차를�멀리�보내던�날,�그녀는�모든�짐을�빼고�마지막으로�차�문을�닫았습

니다.�출발하는�차�속에는�그녀가�앉았던�좌석의�엉덩이�자국이�선명했습니다.�시간의�흔적

이자�추억인�자국은�그녀의�행복했던�젊은�날에�대한�증거였습니다.�‘안녕�베라,�안녕�내�젊

은�날.�처음�널�만나던�날의�떨림을�기억할게.�이제�다른�만남�준비하고�너와의�시절은�곧�흐

려지겠지만,�첫�떨림의�아련함,�내게�남아�힘이�돼줘.�누구와든�아낌�받고�행복하렴.’

작가�인터뷰

애지중지하던�무언가를�떠나보내는�기분을�공감합니다.�주인공이�차를�떠나보낼�때,�선명

하게�남은�엉덩이�자국이�눈에�밟혔다는�말이�기억에�남습니다.�멀리�이민을�떠나는�주인공

에게�의미�있는�추억을�간직할�수�있게�해드리고�싶습니다.�차를�최대한�해치지�않는�선에서

돋보일�수�있는�부분을�찾아서�작업을�해보려�합니다.

프로필

수작업�매듭짓기로�알려진�이광호는�독창성�있는�가구�디자인으로�주목을�받고�있습니다.

홍익대학교�금속조형디자인과를�졸업�후�2013년�일본에서�<design�museum-de�sign

de>전을�포함해�해외에서�다수의�개인전을�가졌으며,�뉴욕의�존슨�트레이딩�갤러리,�금호

사연�소개

작가�이광호



미술관,�밀라노의�플러스디자인�갤러리,�디자인데이즈�두바이,�2011년�광주비엔날레�등에

참여했습니다.


